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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대생의 문화적 성향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진로관련변인과의 관계*

 김 양 희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한국의 고학력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

고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경력발달의 중단을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여, 직업 진로 이행이

임박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적 성향에 따른 진로관련 특성 차이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6개 대학의 4학년 여대생 총 471명을 대상으로 주체적, 대상적, 자

율적 자기로 구분되는 문화적 성향을 측정하고 잠재계층 분석을 한 결과, 한국 여대생들은 3

개의 문화적 성향 잠재계층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이들이 문화적 성향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

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다중역할계획태도, 구직행동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ANOVA 분석과 사후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문화적 성향에 따른 3개의 하위집단별로 진로

관련변인(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다중역할계획태도, 구직행동)이 다른 특성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대생의 진로상담에 있어 한국 사회라는 특

수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여대생들의 문화적 성향에 따른 이질적인 집단의 특성을 고려

하여야 함을 논의하고,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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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교육열과 학업을 통한 사회적 성취가

강조되는 한국 사회에서 성장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가정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당

당히 직업 진로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단순히 경제력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이 사회적 자아

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김현미, 

1999). 개인은 이렇게 ‘일’을 통해 형성된 사회

적 자아를 통해서 다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

는 역동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되므로,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이다.

이른바 ‘교육 사다리’를 통하여 여성을 포

함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사

회경제적 기회를 획득하고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은 널리 알

려진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1990년에 32.6%(남성: 33.7%)에

서 20년이 지난 2010년에는 80.5%에 달하여

남성의 대학진학률 77.6%를 능가할 뿐만 아니

라(교육과학기술부, 2010), 선진국 여성들의 대

학 진학률(미국: 73%, 스웨덴: 70%, 영국: 60%, 

프랑스: 54%)과 비교해 보아도 월등히 높아서

(OECD, 2012) 한국 여성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개인의 높은 교육수준은 고숙련, 고임

금, 정규직 직업으로의 이행에 대한 문턱 값

(threshold value)을 낮추고 장기적인 직업 안정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우수한 고학력 여성

인재들은 과연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교

육 수준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긍정적인 진로

발달’의 경로를 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가의 경제

적 성장과 함께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

나며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한국은 매우 이례적으

로 지난 수 십 년간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여성의 고학력화 현상 또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여

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대학에 재학 중인 여성들의 90% 이상이 졸업

후에 직업을 갖고자 희망하고 있지만(김양희, 

유성경, 임지숙, 2011), 실제 한국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3%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났다(통계청, 2012). 이는 한국 대졸 남성들

의 89.3%에 달하는 경제활동참가율(통계청, 

2012)과 비교해서 매우 저조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평균 대졸 여성 경제활

동참가율인 82.8%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현상을 ‘2012 OECD 양성평

등 보고서(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에

서는 한국 여성들이 교육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루고 있음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성취

가 남성에 비해서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하

고 있어(OECD, 2012), 한국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과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

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학력 여성의 경우에

는 경제활동참가율 양상에서도 다른 선진국에

서는 관찰되지 않는 경제활동참가율의 L-커브

라는 심각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한

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 문제를 지적할

때 많이 등장하는 M-커브는 ‘경력의 단절’, 즉

결혼에 따른 가사와 육아의 부담으로 인해 여

성이 일시적으로 직업을 중단하게 되고 다시

재취업을 할 때 이전의 경력의 연속성을 살리

지 못하고 경력이 단절되는 형태인데 비해, 

한국의 고학력 여성들에서 관찰되는 L-커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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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에 가장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

이던 고학력 여성들이 이 시기가 지난 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되고 이렇게 한번 노

동시장에서 떠난 이후에는 재취업을 하지 않

고 남은 생애동안 다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

는 ‘경력의 중단’ 형태를 의미한다(김종숙, 김

혜영, 김난주, 남재량, 2007).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경제적 참여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한국

의 국제적인 사회경제적 위상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젊은 고학력 여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과 ‘경력 중단’의 L-커

브는 다른 OECD 국가들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젊은 고학력 여성들이 보여주고 있

는 이런 독특한 진로발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이들이 속해있는 한국사회의 고유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개

인이 속해 있는 문화와 그 문화에 속해 있는

개인의 심리는 상호형성(mutual constitution)하

는 관계이므로(Shweder, 1990), 특정 문화에 속

한 개인의 행동과 심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문화 요인에 주목하여야 한다(Markus & 

Hamedani, 2007). 특히 다른 선진국가의 고학력

여성들의 진로발달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한국의 젊은 고학력 여성들의 독특한 진로발

달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

적인 ‘진로’ 혹은 ‘여성의 진로’라는 준거의

틀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문화’라는 새로운

준거의 틀을 가지고 한국 여성들의 진로발달

에 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동일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도 개인은

각기 다른 문화적 성향(문화적 자기관)을 지닐

수 있는데(조긍호, 명정완, 2001; Markus & 

Kitayama, 1991), 문화적 성향의 개인차는 개인

의 생활방식, 가치관, 진로에 영향을 미치며

(Heine & Lehman, 1997; Kitayama, Markus, 

Matsumoto, & Norasakkunkit, 1997), 개인이 사

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해석을 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

도 영향을 미친다(Powell, Francesco, & Ling, 

2009). 한국 사회는 점진적인 근대화 과정을

겪은 서구 사회와 달리 급격한 서구 문물과

산업화의 도입으로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사회로,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율적인 삶

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존재하지

만(임희섭, 1994; 차재호, 정지원, 1993), 또 다

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집단주의적 가치관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곽금주, 2008; 

한규석, 2002; Hofstede, 1995). 이렇게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 아래 성장한 개인은 문화적 성향을 내면

화하는데 있어 다른 사회보다 더 다양한 개인

차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진로상담을 위한 연

구에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

은 내담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상담적 전략

을 선택하고 개입하는 차별화된 접근(김봉환, 

김계현, 1997)에 기초한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이론적,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한국의 여성들은 후기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까지는 핵가족 환경 아래에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격려를 받으며

학업적 성취를 통해서 남성과 다름없이 평등

한 사회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을 가

지고 있다가(유성경, 홍세희, 황매향, 노성숙, 

2010), 결혼이라는 생애 사건을 경험하면서 가

족 내집단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취의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 집단으로 보는 집단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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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화(이숙현, 백진아, 2004)의 영향을 실감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집단주의 문화

에서는 가족 집단 전체의 성공을 위해서 남성

의 사회적 성취를 격려하고(Hofstede, 2001), 여

성에게는 남성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도록 가정

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을 강조하는

압력이 존재한다(이재경, 2003; 조혜정, 1981). 

한국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직업을 고려하는

대학교 고학년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러

한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지

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지 현실

적인 고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

에서는 졸업을 앞 둔 여대생들이 내면화한 한

국 사회의 문화적 영향력이 어떻게 이들의 진

로발달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

체적으로는 한국 여대생들이 문화적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세분화된 집단으로 구분되는지

를 알아보고, 이때 나타난 하위집단들 간에

진로에 관련된 변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를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 여대생의 문화적 성향을 살펴

보기 위하여 이누미야, 한민, 이다인, 이주희

와 김소혜(2007)의 주체적 자기(Subjective Self), 

대상적 자기(Obejective Self), 자율적 자기

(Autonomous Self)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 개

념은 개인의 문화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Markus와 Kitayama(1991)의

상호독립적(개인주의)-상호협조적(집단주의) 자

기관 개념을 보다 세분화한 것이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동료 연구자들(2007)이 개발한 척

도는 연구를 통하여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 속

하는 한․중․일 대학생들의 문화적 성향의

차이를 구분하는 등(한민, 이누미야, 김소혜, 

장웨이, 2009) 기존의 이차원 척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좀 더 다양하고 세분화한 문화적 성

향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세 하위요인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가 상호 독립적인 요인인 것처럼(Triandis & 

Gelfand, 1998) 대립하지 않는 상호 독립적 개

념으로, 한 개인 안에 3가지 측면이 모두 존

재할 수 있으며, 3가지 측면의 구성을 통해서

개인의 문화적 성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누미야 외, 2007). 주체적 자기와 대상적 자

기는 집단주의(상호협조적 자기관)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주체적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관계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심

적인 존재로 보며 소원이나 이상과 같은 내부

준거의 틀로 자기인식을 한다. 이에 비해 대

상적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관계

안에서 영향력을 수용하는 주변적인 존재로

보며 규범이나 의무와 같은 준거의 틀로 자기

를 인식한다. 자율적 자기는 개인주의(상호독

립적 자기관) 개념에서 온 것으로 자신을 사

회적 맥락과는 분리된 단일하고 안정적인 존

재로 보는 개념이다. 문화적 성향에 따라서

개인이 보이는 특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높은 주체적 자기는

긍정적인 자기고양 편향과 관련이 있고 높은

대상적 자기는 비관적인 자기평가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이누미야, 김윤주, 

2006),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의존적 자기

관이 모두 높을 경우에 우울이 낮고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조은

영, 임성문, 2012; 현경자, 2010), 독립적인 성

향을 지니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

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

다는 연구도 있어(김현미, 방희정, 소유경, 옥

정, 김은경, 2006) 문화적 성향과 개인의 특성

에 대하여 관련성을 밝히는 추가적이고 지속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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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대생의 문화적 성향을 고려한 진로

발달과 관련해서 살펴볼 주요한 변인으로는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다중역할계

획태도, 구직행동의 4가지 변인을 선택하였다. 

각 변인은 한국 여대생들이 지속적으로 진로

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점검되어야

하는 변인들로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각각 설명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진로와 관련된 분명한 자아상

(이현주, 2010)을 의미하는데, 진로 기회를 탐

색하도록 돕고(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진로행동을 이끌고 조절하며 지속하게 한다

(Lock, Shaw, Saari, & Latham, 1981). 한국의 여

대생들은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으며 주체

적인 개인의 삶을 살도록 양육되어 사회참여

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가 크고 진로와 관련하

여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역할 기대 또한 크지

만(장수지, 2011), 가까운 미래에 결혼과 함께

여성의 역할을 가정의 영역 안으로 제한하려

는 사회적인 압력과 함께 출산, 육아와 같은

생애사건을 통하여 여성 고유의 정체성 문제

(한상미, 1997)를 포함한 정체감 형성을 갈등

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이러한

갈등 안에서 한국 여대생들이 형성하는 진로

정체감은 문화적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편차

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진로정체감

을 명확하게 형성할수록 개인은 자신의 진로

발달의 방향성을 보다 잘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적절한 진로행동을 선택하고 지속

할 수 있기 때문에(Holland, Daiger, & Power, 

1980), 문화적 성향에 따른 여대생 하위집단

간에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밝혀내고 이들이

보다 명확한 진로정체감 형성을 하도록 돕는

다면 여대생들이 다양한 외적 진로장벽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진로를 추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성별에 관계없이 진

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인이지만(이기학, 이

학주, 2000; Taylor & Betz, 1983), 특히 여성의

진로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한주옥, 2004; Hackett & Betz, 1981). 

한국 여대생은 가족중심의 집단주의적 문화

안에서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성보다

사회적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임선희, 전혜영, 2004),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효능감 같은 내적인 통제나 자기조절 능

력이 더 요구된다(이숙정, 유지현, 2009).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이 경험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신념

이며(Bandura, 1977), 어떻게 스스로를 동기화

하고 행동하는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박영신, 김의철, 2003), 진로를 결정하고 성취

해나가는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인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의 파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대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을 살펴보는 것은 여대생이 진로를 결정하고

성취를 추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궁극

적으로 여대생들의 합리적인 진로목표 설정과

효율적인 진로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김봉환, 2007).

많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여성의 진로

결정 과정에서 다중역할에 대한 수행 및 계획

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윤정, 김계현, 2010; O’Brien & Fassinger, 

1993). 다른 문화권에서도 다중역할의 수행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는 젊은 여성들이 성공

적인 진로 추구를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지만(Peake & Harris, 2002), 특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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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여성이 가정 내에서 가사와 양육

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더 장시간 수행하도

록 기대하는 경향이 있고(최윤정, 2011), 사회

적 지원체계 또한 미흡한 실정이므로, 다중역

할의 수행은 일과 가정을 병행하려는 한국의

젊은 여성들에게 더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영역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한국 여대생들의

문화적 성향에 따른 다중역할 수행 계획과 준

비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가까운 미

래에 결혼 등으로 구체적인 다중역할 수행 단

계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현실적이고 균형적

인 다중역할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갈등 대처 방법을 고려

(Weitzman, 1994)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직행동(job research behavior)은 여대생의 진

로에 관련된 심리내적인 준비상태뿐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적 행동을 살펴볼

수 있는 변인이다. 구직행동은 미래의 일자리

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Blau, 1994),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을 준

비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필수적인 행동이며

(장재윤 외, 2004), 현실적인 직업이행을 위한

준비를 점검할 수 있다.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에 구직행동은 미래의 취업상태를 예측

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인데(이현정, 김기석, 

2008), Saks와 Ashforth(1999)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이 활동적인 구직행동을 할수록 졸업

후 취업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행동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이제경, 김동일, 2004)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구직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여대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직업진

로 추구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구직

행동이 미래의 성공적인 취업과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이현정, 김

기석, 2008), 여대생의 진로 연구에서 필수적

으로 다루어야 할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여대생들의 문화적 성향에

따른 하위집단을 탐색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는 연령이나 전공처럼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계획, 직업 계획, 희

망하는 직업 지속시기, 결혼 계획, 자녀 계획, 

희망 자녀수와 같이 한국 여대생들이 진로와

연관된 생애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의 진로에서 다중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

대생들이 자신의 이성친구와 다중역할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 문제 외에 이러

한 하위집단별 기타 특성의 비교도 실시하였

다.

본 연구는 ‘한국 여대생’이라는 대상에 대

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한국 여대생의 진로를

한국 사회라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

서 여대생들이 지닌 문화적 성향과 진로관련

변인의 연관성을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한국 여자대학생들은 문화적 성향의

하위변인(주체적 자기, 대상적 자기, 자율적

자기)에 따라 몇 개의 구분되는 하위집단을

형성하는가? 그리고, 이때 형성하는 하위집단

의 형태는 어떠한가?

둘째, 형성된 하위집단 간에는 진로관련변

인인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다중

역할계획태도, 구직행동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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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16개 대학(수도권: 13개, 비수도

권: 3개)에 재학 중인 4학년 여대생 48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

실하게 응답한 15명을 제외한 471명의 설문지

가 최종적으로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

되었다. 연구 대상인 여대생들의 평균 연령은

23.9세(SD = 1.7)였으며,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이 전체의 63.3%(298명)로 가장 많았고, 교육

계열 16.1%(76명), 이공계열 17.2%(81명), 예체

능계열 3.0%(1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기타

계열로 신학을 전공한 학생이 2명 있었다.

측정 도구

문화적 성향 척도

문화적 자기관 즉 문화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누미야 등(2007)이 개발한 주체적-대

상적-자율적 자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주체적 자기(Subjective Self), 대상적 자기

(Objective Self), 자율적 자기(Autonomous Self)의

세 가지 문화적 성향을 측정하는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하위척도 당 6문항

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7점

척도이며, 각 하위영역별 총점이 높을수록 그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문화적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중․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누미야 등의 연구(2007)에서 3개 하위 척도

의 Cronbach’s α는 .74 ~ .77을 나타내었고, 본

연구에서는 주체적 자기 α = .73, 대상적 자

기 α = .76, 자율적 자기 α = .68로 각각 나

타났다.

진로정체감 척도

진로정체감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Holland 등(1980)이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MVS) 중에서 진로정체감(Vocational 

Identity Scale; VIS)을 김봉환(1997)이 번안한 진

로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

문항으로 전 문항이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는 Likert 4점 척도이다. 역채점한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에서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봉환의 연구(1997)에서는

Cronbach’s α가 .89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α = .91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자기효능감

을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

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Betz와 Voyten 

(1997)이 5개 하위척도별로 각각 5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 

Short Form)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이며,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

을수록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개

의 하위척도는 각각 진로결정에 있어서의 자

기 평가, 직업 정보, 목표 선택, 미래 계획, 문

제 해결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다. Betz와

Voyten(199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73 

~ .83으로 나타났으며, 이학주와 이기학(2000)

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가 .68 ~ .79로 보

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자기 평

가 α = .75, 직업 정보 α = .69, 목표 선택 α 

= .69, 미래 계획 α = .72, 문제 해결 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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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로 나타났다.

다중역할계획태도 척도

미래의 다중역할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Weitzman(1994)이 개

발한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척도(Attitudes Towards Multiple Role Planning; 

ATMRP)를 양은주(1998)가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번안한 다중역할계획태도 척도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지식․확신성, 다중역할 몰

입, 독립성, 개입의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

어 있는데, 이 중 독립성 척도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양은주, 1998; 우영지, 2008; 최윤정, 

2010)에 따르면 한국적 문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척도로 밝혀져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

었다. 각각의 하위척도 당 10문항씩 총 3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는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다중역할에 대한 준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우영지의 연구(2008)에서는 Cronbach’s 

α가 .85 ~ .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지

식․확신성 α = .79, 다중역할 몰입 α = .87, 

개입 α = .81로 나타났다.

구직행동 척도

잠재적인 일자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인 구직행동(job search behavior)을 하고 있

는 양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Blau(1994)가 개발

한 구직행동 척도를 한지현과 장재윤(2005)이

일부 수정, 추가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구인정보 탐색행동, 준비적

구직행동, 공식적 구직행동, 비공식적 구직행

동의 4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구인정보 탐색행동과 준비적 구직행동은 각각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식적 구직

행동과 비공식적 구직행동은 각각 4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4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활발하게 구직행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지현과 장재윤의 연

구(2005)에서는 Cronbach’s α가 .81 ~ .85로 나

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구인정보 탐색행동

α = .78, 준비적 구직행동 α = .73, 공식적 구

직행동 α = .83, 비공식적 구직행동 α = .77

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먼저

실시한 후, 문화적 성향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변인(주체적 자기, 대상적 자기, 자율적

자기)에 따라 여대생들이 어떤 잠재계층을 형

성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Mplus 6.0을 사용

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타당한 하위

집단의 수를 결정한 후, 문화적 성향 하위집

단에 따라 진로관련변인들(진로정체감,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다중역할계획태도, 구직행동)

의 하위변인 간에도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있

는지를 SPSS 18.0을 사용한 MANOVA, ANOVA

와 사후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

로 하위집단에 따른 기타 특성에서도 어떤 차

이가 나타나는지를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성향의 하위변인에

따라서 어떤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

고, 이때 출현하는 잠재계층의 특성을 정의함

으로써 문화적 성향에 따른 하위집단의 존재

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

법을 사용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집단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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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때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특정한 기준

점수를 바탕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아

니라(이동귀, 이수란, 김혜영, 2009), 연구자

의 관심 변인을 기준으로 표본의 특징

(sample specific characteristics)에 기초하여 집단

의 유형을 분류하는 탐색적 접근법이다(홍세

희, 노언경, 박민선, 2010).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통계적

적합도, 분류의 질, 통계적 검증, 분류 비율

을 고려하여 모형을 선택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통계도 적합도 중에는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모두 고려하는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와 Bay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를 사용하였고, 분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는 Entropy값을, 통계적 검증법으로는 잠재계

층의 수(k)를 이보다 하나 적은 잠재계층의 수

(k-1) 사이를 비교할 수 있는 Lo-Mendell-Rubin 

Adjusted LRT Test(LMR-LRT)와 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BLRT)를 사용하였

으며, 분류된 잠재계층의 비율을 통해 해석가

능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잠재계층을 분류한 후 하위집단에 따라 진로

관련변인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잠재

계층 소속 정보(Latent Class Membership)를 기준

으로 살펴보았다.

결 과

기술통계 결과

본 연구의 변인들의 정상성과 변인 간의 관

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 변인들의 기술

통계치(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와 상관관

계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표본이 모든 변인에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주요한 상관관

계를 살펴보면, 문화적 성향의 하위변인에서

대상적 자기는 주체적 자기(r = -.565, p < 

.001)와 자율적 자기(r = -.316, p < .001)에 

대해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개입과 구인정

보 탐색행동, 공식적 구직행동을 제외한 나머

지 변인들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

다.

문화적 성향 하위변인에 따른 하위집단

문화적 성향 하위집단 수의 결정

잠재계층분석법을 통하여 문화적 성향의

세 가지 하위변인인 주체적 자기, 대상적 자

기, 자율적 자기에 따라서 여대생들이 몇 개

의 잠재계층 즉 하위집단을 형성하는지 알아

보았다.

적합한 하위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위집단의 수를 2 ~ 5개로 달리하여 각각

모형을 형성한 후, 모형 적합도와 하위집단별

최대/최소 비율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를 표 2

에 제시하였다. 하위집단의 수가 3개인 경우

에 AIC(Akaike, 1974)와 BIC(Schwartz, 1978)의

감소폭이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 하위집단

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였으며(노언경, 

2011), BLRT의 값이 p < .000수준에서 유의미

했고(Lo, Mendell, & Rubin, 2001; McLachlan & 

Peel, 2000), 최소 잠재계층 비율이 해석 가

능성을 고려한 기준인 5%를 넘는(Jung & 

Wickrama, 2008)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의

값은 값이 클수록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이 커

지는 좋은 분류를 하였다는 의미인데, 하위집

단의 수가 5개일 때 .78로 가장 높았고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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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집단

수

모형 적합도
하위집단별

최대/최소 비율(%)AIC BIC Entropy
LMR-LRT

(p- 값)

BLRT

(p- 값)

2개 3498.27 3539.82 .59 .00 .00 54.7 / 45.3

3개 3439.49 3497.66 .71 .07 .00 62.1 / 10.7

4개 3422.33 3497.11 .68 .58 .00 51.7 / 4.2

5개 3420.94 3512.35 .78 .12 .43 55.0 / .2

표 2. 하위집단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및 하위집단별 최대/최소 비율

그림 1. 하위집단별 문화적 성향에 따른 형태

주. LC1: 기본 문화성향 집단, LC2: 높은 주체적-자

율적 문화성향 집단, LC3: 높은 대상적 문화성향

집단

집단의 수가 3개인 경우에는 .71로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였다. LMR-LRT의 p값은 하위집단

의 수가 2개인 경우에 p < .00수준에서 유의

미하였고, 하위집단이 3개인 경우에는 p = 

.07, 하위집단이 4개와 5개인 경우에는 각각 p 

= .58과 p = .1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모형 적합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한 결과, 하위집단이 3개인 경우가 Entropy의

크기가 하위집단이 5개인 경우보다 작고

LMR-LRT의 p값이 .07인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

지만, AIC와 BIC의 감소율, BLRT의 p값과 하

위집단별 비율에서 모두 가장 좋은 값을 나타

내고 있으므로 가장 적합한 하위집단의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성향 하위집단의 형태와 명명

잠재계층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3개의 하위

집단의 문화적 성향 하위변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본 후, 세 하위변인의 평균을 추

정하여 분류된 3개의 하위집단의 형태를 그림

1에 제시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각의 하위집단을 명명하였다.

기본 문화성향 집단(Latent Class 1: LC1).  

첫 번째 하위집단인 LC1에는 전체 471명 중

62.1%가 속해 있으며, 문화적 성향의 하위변

인인 주체적 자기(M = 4.61, SE = .13), 대상

적 자기(M = 3.96, SE = .17), 자율적 자기(M 

= 4.96, SE = .10)의 값이 세 집단의 중간 값

을 보였다. LC1의 문화적 성향 세 하위변인의

평균을 표본 전체의 평균과 비교한 결과, 세

집단 중 표본 전체의 평균과 가장 유사한 값

을 보였으므로, 집단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있

는 집단으로 보고 ‘기본 문화성향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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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대생의 하위집단별 진로관련변인

주. LC1: 기본 문화성향 집단, LC2: 높은 주체적-자율적 문화성향 집단, LC3: 높은 대상적 문화성향 집단

높은 주체적-자율적 문화성향 집단(Latent 

Class 2: LC2).  두 번째 하위집단인 LC2에는

전체의 27.2%가 속해 있으며, 세 집단 중에서

주체적 자기(M = 5.57, SE = .19)와 자율적 자

기(M = 5.56, SE = .09)가 가장 높은 값을 보

이고 대상적 자기(M = 2.82, SE = .15)는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다. LC2 집단

은 ‘높은 주체적–자율적 문화성향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높은 대상적 문화성향 집단(Latent Class 3: 

LC3).  세 번째 하위집단인 LC3는 전체 표본

의 10.7%가 속해 있는 집단인데, 대상적 자기

(M = 4.98, SE = .21)가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높으며, 주체적 자기(M = 3.30, SE = .34)와

자율적 자기(M = 4.36, SE = .18)는 가장 낮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 LC2와 상반되는

특징을 보였다. LC3는 ‘높은 대상적 문화성향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문화적 성향 하위집단의 진로관련변인에서의

집단 간 차이

잠재계층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3개의 문화

적 성향 하위집단들이 진로관련변인인 진로정

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다중역할계획태도, 

구직행동 변인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

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전체집단과 문

화적 성향 하위집단에서 진로관련 하위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표 3), 하위

집단별 진로관련변인의 평균값을 Z점수로 표

준화시켜 비교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세 집단 중에서 LC1 집단은 진로관련변인에

서 전체 표본의 평균과 유사한 값을 보였으며, 

LC2 집단은 진로관련변인에서 전체 표본의 평

균보다 높은 값을 보였고 세 집단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LC3 집단은 진로관련

변인에서 전체 표본의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

였으며 세 집단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값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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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전체집단 (N=471)

구분 n M SD F 사후검증
M SD

진로정체감 2.54 .54

LC1 307 2.49 .50

19.50*** 3 < 1 < 2LC2 120 2.77 .56

LC3 44 2.25 .53

자기 평가 3.63 .63

LC1 307 3.59 .61

15.52*** 3 < 1 < 2LC2 120 3.86 .67

LC3 44 3.29 .46

직업 정보 3.74 .61

LC1 307 3.69 .57

22.83*** 3 < 1 < 2LC2 120 4.00 .60

LC3 44 3.36 .61

목표 선택 3.54 .67

LC1 307 3.47 .63

35.36*** 3 < 1 < 2LC2 120 3.90 .67

LC3 44 3.04 .47

미래 계획 3.38 .73

LC1 307 3.30 .69

17.00*** 1, 3 < 2LC2 120 3.69 .75

LC3 44 3.08 .72

문제 해결 3.74 .60

LC1 307 3.69 .55

39.97*** 3 < 1 < 2LC2 120 4.06 .60

LC3 44 3.22 .54

지식․확신성 3.18 .55

LC1 307 3.15 .51

21.51*** 3 < 1 < 2LC2 120 3.39 .56

LC3 44 2.80 .56

다중역할

몰입
4.01 .64

LC1 307 3.97 .56

19.97*** 3 < 1 < 2LC2 120 4.27 .65

LC3 44 3.63 .84

개입 3.33 .63

LC1 307 3.33 .61

1.95LC2 120 3.40 .70

LC3 44 3.18 .63

구인정보

탐색행동
3.16 .84

LC1 307 3.12 .81

5.00** 1, 3 < 2LC2 120 3.34 .93

LC3 44 2.92 .69

준비적

구직행동
2.34 .92

LC1 307 2.32 .88

12.03*** 3 < 1 < 2LC2 120 2.59 .99

LC3 44 1.82 .79

공식적

구직행동
2.22 .87

LC1 307 2.19 .81

6.60** 3 < 2LC2 120 2.42 .98

LC3 44 1.89 .86

비공식적

구직행동
3.19 .83

LC1 307 317 .79

24.61*** 3 < 1 < 2LC2 120 3.49 .83

LC3 44 2.51 .66

주. LC1: 기본 문화성향 집단, LC2: 높은 주체적-자율적 문화성향 집단, LC3: 높은 대상적 문화성향 집단

**p< .01, ***p< .001

표 3. 여대생의 하위집단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다중역할계획태도, 구직 행동의 차이 N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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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집단이 진로관련변인에서 유의미한 집단

차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

을 하위변인별로 MANOVA를 실시하여 집단

차이를 확인하고, ANOVA로 어떤 하위변인에

서 집단 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사

후검증을 통해서는 각 진로관련변인에서 어떤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하위변인이 없는 진로정체감은

MANOVA를 제외한 분석절차를 동일하게 진

행하였다.

먼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다중역할계획태

도, 구직행동의 MANOVA를 실시한 결과,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구직행동은 Box의 공

분산행렬의 동일성 가정이 성립하여 Wilks’ 

Lamda 값을 살펴보았고, 다중역할계획태도는

Box의 공분산행렬의 동일성 가정이 성립하지

않아 Pillai’s trace 값을 살펴보았다. 세 변인 모

두 각각의 하위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유

의미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Wilks’ Lamda = .814, F(10, 928) = 

10.040, p < .001), 다중역할계획태도(Pillai’s 

trace = .119, F(6, 934) = 9.840, p <.001).

ANOVA를 통하여 진로정체감을 포함한 네

변인에서의 집단 차이를 확인한 후, 마지막으

로 사후검증을 통하여 어떤 집단 사이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사후검증 방법으로는 분산의 동

질성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분산의 동질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

우에는 Games-Howell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결과, 다중역할 계획태도의 하위변

인인 ‘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세 하위집단이 ‘개입’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

서 서로 유의미하게 다른 특성을 나타냄을 의

미한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사후검증을 통해서

나타난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미래계획 변인

과 구인정보 탐색행동 변인은 LC1과 LC3 사이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LC2가 이 두

집단 보다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LC3,LC1 < LC2, 미래계획 p <.001, 구인정

보 탐색행동 p < .05), 공식적 구직행동 변인

은 LC2가 LC3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LC3 < LC2, p < .05). 위의 변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는 세 집단 사이에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LC2가 평균이 가

장 높고, LC1, LC3 순으로 나타났다(LC3 < 

LC1 < LC2, p < .05).

문화적 성향 하위집단의 기타 특성 비교

분석을 통해 나타난 3개의 하위집단의 기타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세 집단이 서로 유

사하였으며(23.5 ~ 24.0세), 전공은 LC3 하위집

단에서 이공계열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집

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25.0%). 교육계획에

서는 ‘학사졸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LC3 하위

집단이 가장 높았고(54.5%), ‘박사졸업’을 희망

하는 비율은 LC2 집단이 가장 높았다(24.2%). 

직업단절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녀가

생기면 일을 중단하고 자녀 성장 후 다시 일

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LC3 집단이 가장 높

았다(29.5%). 희망하는 자녀수는 세 집단 모두

2명이 가장 많았고(43.2 ~ 56.0%), 3명과 4명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을 합친 것도 전체의

17.0 ~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를 하는 ‘남자친구와 결혼 후 가사

및 육아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적이 있

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여대



김양희․유성경 / 한국 여대생의 문화적 성향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진로관련변인과의 관계

- 1061 -

생들이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

는데(62.5 ~ 84.1%), 세 집단 중에서 LC3 하위

집단의 ‘없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84.1%). 대다수의 연구 참여 여대생들은 직

업을 가지고(932 ~ 95.4%), 결혼을 하고(70.5 

~ 80.5%), 자녀를 낳기(70.5 ~ 78.2%)를 희망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의 4학년 여자대학생을 대상

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사용하여 문화적 성향에

따라 어떤 하위집단이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 

각 하위집단이 진로와 관련된 변인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다

음의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문화적 성향에

따라 한국의 여대생 집단에서는 자연발생적인

동질적이지 않은 3개의 하위집단이 존재하였

다. 세 하위집단은 각각 기본 문화성향 집단

(LC1), 높은 주체적-자율적 문화성향 집단(LC2), 

높은 대상적 문화성향 집단(LC3)로 명명하였

다. 둘째, 세 하위집단은 진로관련변인인 진로

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다중역할계획태

도, 구직행동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형성된 세 하위집단은 교육 계획, 

직업 지속시기, 다중역할에 대한 논의 등의

기타 특성에서도 집단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

였다.

연구결과에 따라서 먼저 세 하위집단의 특

성과 하위집단별 진로관련변인, 기타 특성에

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세 하위집단

에 속하는 여대생들의 진로발달 과정에서의

특성과 고려점을 살펴보았다.

세 집단 중 가장 많은 참여자(62.1%)가 속해

있는 ‘기본 문화성향 집단(LC1)’은 자율적 자

기와 주체적 자기가 대상적 자기보다 상대적

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데, 이때 문화적 성

향의 세 값과 각 진로관련변인의 평균값이 전

체 표본의 평균값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위집단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 ‘여대생 일

반’ 혹은, ‘여대생 평균’에 가까운 특성을 나

타낼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여대생의 문화

적 성향을 고려한 진로발달을 연구할 때 기준

으로 삼을 수 있는 집단이다.

LC1 집단은 한국 여대생의 대다수가 속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인데, 현재 한국의 사회문

화적 맥락인 가족중심적인 집단주의의 특성을

고려하고(곽금주, 2008; 오현숙, Kirstin Goth, 

민병배, 2008), 결혼한 젊은 여성들이 가족 내

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는 상황을 고려해본다면(이재경, 

2003), 한국 사회 안에서 갈등을 내포하는 집

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

로 여성이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중요시하고

관계 내에서 수용적인 존재이기를 기대하는

성역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방희정,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5), 이러한 한국 사회의 성

역할 기대는 자신을 보다 주체적이고 자율적

인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LC1 집단에 속하

는 여대생에게는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LC1 집단에 속하는 여대생들이 결혼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이에 따른

어려움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는다면 실제 어

려움에 부닥치게 될 경우에 조화로운 타협점

을 찾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이 집단에 속해

있는 여대생들이 사회문화적 영향력 안에서

자신의 진로를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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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문

화적 성향을 고려한 진로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집단 중 두 번째로 많은 참여자(27.2%)가

속해 있는 ‘높은 주체적-자율적 문화성향 집단

(LC2)’은 LC1 집단처럼 자율적 자기와 주체적

자기가 대상적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

수를 보이지만, 자율적 자기와 주체적 자기의

값은 LC1 집단보다 더 높은 값을 보이고 대상

적 자기 값은 LC1 집단보다 더 낮은 값을 보

여 LC1 집단과는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LC2 

집단은 관계 내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

하려는 성향(주체적 자기)과 자기 자신을 사회

적 맥락과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성

향(자율적 자기)이 높은 반면, 관계 내에서 타

인의 영향력을 수용하는 성향(대상적 자기)은

낮은 특성을 보인다. 이 집단은 모든 진로관

련변인에서 전체 평균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높은 대상적 문화성향 집단

(LC3)’과 비교하면 다중역할계획태도의 하위변

인인 개입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값을 보였다. 이 집단에 속하는 여대생

들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보다 뚜렷한 진

로정체감을 형성하여 자신의 진로 목표와 흥

미, 능력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로목표

를 설정하고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더 높은 효능감을 지니고 있으며, 활

발한 구직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이들이 보여주는 높은 다중역할계획

태도의 값은 이 집단에 속하는 여대생들이 미

래의 다중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다중역할의 수행에 있어서도 스스로

가 잘 처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LC 집단에 속하는 여대생

들은 세 집단 중에서 교육에 대한 포부가 가

장 높았으며, 직업을 평생 지속하기를 희망하

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경력단절을 예상할

수 있는 항목인 ‘자녀가 생기면 직업을 중단

하고 자녀 성장 후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아서 지속적인

경력추구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지닌 LC2 집단

에 속한 여대생들은 졸업 후 직업진로를 추구

하는데 있어서 사실적인 정보를 토대로 경력

을 지속하고 몰입할 가능성이 크므로(김현미

외, 2006; Farmer, 1985), 가장 성공적이고 적극

적으로 직업진로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주체적이고 자율적

인 문화적 성향과 높은 진로발달 지표들은 학

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단기적인 시점에

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

에 따르는 어려움과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로

나타나는 문화적 압력(이재경, 2003)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는 LC1 집단과 마찬가지

로 결혼과 관련된 생애 사건을 경험하면서 진

로발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집단

에 속하는 여대생들을 위해서는 구직단계와

초기 직업 적응단계에서의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는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진로

발달을 고려한 상담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높은 대상적 문화성향 집단(LC3)’은 전체

참여자의 10.7%가 속해 있는 집단으로, LC1 

집단이나 LC2 집단에 비해서 사회적인 관계에

서 보다 수용적이고 순응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집단은 진로관련

변인에서 전체 표본의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

였으며, 세 집단 중에서도 진로와 관련된 변

인들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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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으로 보아 LC3 집단은 진로발달의

측면에서 LC2 집단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집단

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LC3 집단에 속해 있

는 여대생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두 집단에 속

해 있는 여대생들보다 졸업 후 직업진로를 추

구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진로와 관련

하여 뚜렷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

성이 있고(Holland, Gottfredson, & Power, 1980),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대처해나갈 수 있다

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이 부족할 수 있다(한

정아, 강승호, 2007). 따라서 이들은 진로를 추

구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어려움을 경험할

경우에 적절한 통제력이나 조절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LC3 집단은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구직행동변인(Blau, 1994)에서 낮은 값을 보였

는데, 준비적 구직행동이나 비공식적 구직행

동 차원에서 LC2 집단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활동성을 보였다. 이런 결과로 보아서

이 집단에 속하는 여대생들은 정체감이나 효

능감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직업세계

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준비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중역

할계획태도에서 지식․확신성 차원이 다른 두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는데, 다중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수행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Weitzman, 1992), 여성으로서 직업진로를 추구

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결혼, 출산, 육

아에 따른 다중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

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경력단

절이 예상되는 질문인 ‘자녀가 생기면 직업을

중단하고 자녀 성장 후 다시 일하기를 희망하

는’ 비율이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높고, ‘남자

친구와 결혼 후 가사 및 육아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경험에서도 가장 낮게 답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LC3 

집단에서 평생 직업을 지속하겠다는 비율과

단절적인 직업 지속을 희망하는 비율의 합은

LC2 집단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 지

속시기의 문항에서 ‘결혼 전까지만 일한다’라

는 문항이 있었음에도 응답자가 없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본다면 여성이 직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는 결혼보다는 자녀의

양육이라는 생애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영향을

받으며, LC3 집단의 경우에 이 점이 경력의

단절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 계획에서는 세 집단 중에서 교육

에 대한 포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문화가 여성에게 요구

하고 있는 문화적 성향(방희정 외, 2005)과 가

장 유사한 측면을 지닌 LC3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영향력 안

에서 사회적 요구와 압력에 상대적으로 덜 민

감하고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덜 경험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순응적이고 수용적인 문화적 성향은 역동적으

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이 점차 강조되는 전세계적인 사회문화적 환

경을 고려해본다면 장기적으로 큰 갈등을 경

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C3 집단에 속하는 여대생들의 안정적인 진로

추구를 위해서는 자신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

적 성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진로에 대한 정

체성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

을 키워주는 상담적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예

상된다.

세 하위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성으로는 직업에 대한 기대와 결혼 및 자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1064 -

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는 여대생들이 대학

졸업 후에 직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여성으로

서 결혼, 출산 등의 과정을 밟는 것을 당연하

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직업

을 지속하는 시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하위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여대생 시기

의 실질적인 다중역할 수행 준비과정으로 생

각되는 ‘취업 후 다중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연애상대와 구체

적으로 논의해보는 경험’도 세 하위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젊은 고학

력 여성의 진로 추구과정의 전체 그림을 그려

보면, 한국 대졸 여성은 취업 단계나 결혼의

초기 단계까지는 상대적으로 갈등 없이 자신

의 진로를 추구할 수 있지만, 다중역할 수행

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에는 출산, 육아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진로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여

대생들이 진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개인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적 성향

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자신의

문화적 성향과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의 생애

진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하지 않

는다면 현재 사회에 진출한 고학력 여성들이

겪고 있는 약해지는 결혼의식, 저출산, 경력

단절(박은주, 전형미, 2011)의 경험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졸

업을 앞 둔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진로

상담 뿐만 아니라 현재 직업현장에 있는 고학

력 여성들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이다. 과거에 비해 잦은 직장 이동과 경력 변

동, 고령화와 다문화 수용에 따른 현대사회의

직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다양한 생애

단계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사회문화적 영

향력 안에서 어떤 진로관을 세우고 있는지를

재점검하고 재구성하여 전생애 관점에서 지속

적인 진로를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상담 개입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과정에서 상담자는 먼저 여성의

진로가 여성 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개인과

환경의 유기적인 관계에 따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내담자에게 개인이 지닌 문화적 성

향을 파악하여 자신의 문화적 성향이 유교적, 

집단주의적인 한국 사회의 문화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탐색하도록 도

울 수 있다. 만약 내담자가 높은 주체적-자율

적 문화성향 집단에 속한다면, 내담자는 보다

능동적이고 높은 포부의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외적

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누미야, 2009),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런 특

성을 고려하여 내담자가 진로추구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적 제약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여성의 비(非)직선적이고 순

환적인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으로 지속가

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반면, 높은 대상적 문화성향

에 속하는 내담자라면 한국 사회와 같이 여성

의 사회적 역할에 제한이 많이 가해지는 환경

안에서 지나치게 순응적으로 반응하여 자신의

진로포부를 낮추거나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제

약을 덜 받는 단절적인 경력추구를 하고 있지

는 않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담자

가 환경적 제약을 과대평가하고 있지는 않는

지 점검하고 여성의 고유한 생애주기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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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절한 진로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

도록 격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상담자는 진로상담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성향 하위집단이 진로에 관련하여 가진

특성을 고려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화성향 하위집단에

따라서 진로관련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

는데, 예를 들면 LC3 집단의 경우에는 진로에

관련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진로결정

에 대한 낮은 효능감을 보이며, 다중역할계획

의 준비도가 떨어지고, 구체적인 구직활동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정 문화성

향 하위집단에 속하는 내담자가 진로에 관련

된 변인에서 보이는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어떤 변인에서 취약한 지, 자원으로 삼을 수

있는 변인으로는 어떤 변인을 고려해 볼 수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며 상담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상담자는 여대생의 장기적인 진로발

달을 위하여 졸업 후 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지는 현재의 단기적인 진로상담에서 벗

어나서, 문화적 성향과 진로와 관련된 주요한

변인들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특성을 고려하

여 전 생애 진로 목표의 설정과 실천에 도움

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대졸 취업자들은

평균 1년 7개월에 불과한 짧은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통계청, 2012)과 대학 졸업 후 4년

안에 46.3%가 첫 직장에서 이직하는 높은 이

직률(한국일보, 2012. 1. 26일자)을 보이는데, 

이는 대학 졸업생들이 진로에 관한 자기 이해

가 부족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

보 확보와 목표에 맞춘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

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내담자의 특정 진로발

달시기에 제한되어서 학업, 취업, 이직, 재취

업 등의 단기적인 진로문제를 단절적으로 다

루는 현재의 진로상담은 이러한 현상을 지속

시킬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

한 문화적 성향을 고려한다면 내담자가 한국

의 사회문화적 영향력 안에서 스스로 어떤 문

화적 성향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도록

도움으로써, 내담자에게 전 생애에 걸쳐서 사

회와 자신의 문화적 성향의 상호관계가 어떻

게 발전되어 나갈지를 고려하여 진로목표를

설정하도록 돕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타 문화권에서 이주한 여

성들의 진로상담을 위해서 이들이 기존에 형

성하고 있는 문화적 성향을 탐색하고 한국 사

회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이주 여성의 경우

에도 이들의 한국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이나

단기적인 직업적응 정도를 다루었을 뿐(최정

혜, 2010),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적 성향

을 고려하여 한국 문화 안에서 진로를 추구하

는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다양한 여성들을 위한 진로상담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이들의 생애단계와 문화적 성향을 반영

하여 진로에 대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진로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먼저 기존의 한국 여대생

을 대상으로 한 진로연구들이 진로발달의 단

기적인 측면을 강조한데 비해서 이들을 ‘미래

의 고학력 여성’으로 파악하고 생애진로라는

관점에서 연속선상에서 파악하였다는 점에 있

다. 남성보다 복잡한 생애경로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의 진로발달을 돕기 위해서

는 이들의 생애 사건을 단절적으로 파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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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전 생애라는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상

담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여

대생 안에서도 다양한 이질적인 집단이 존재

한다는 것을 밝혀내어 이들을 차별적으로 연

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들이

다양한 하위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

과하여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가정하여

연구함으로써, 남성 못지않은 뛰어난 성취를

보이며 지속적인 진로를 추구하는 여성 집단

과 고학력의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

력 단절 및 경력 중단을 경험하는 여성 집단

의 특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한계점을 인식하여 보다 사실적인 한국

여대생의 프로파일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서구사회의 사회

모델을 배경으로 하는 대신에 한국 여대생이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및 개인의 문화

적 성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세계를 경험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연구라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

성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의

누적은 결국 다시 한국사회의 문화를 형성하

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개인과 그 개인을 둘

러싼 실제 맥락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밝히고 이

와 관련한 후속연구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는 표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편의 표집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표본의 다

양성을 위해서 16개 대학에서 표본을 수집하

였지만, 대부분의 대학(13개 대학)이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지역적 제한에 따른 연구 결과

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잠재계층분석법이 표본 특징적인 연구방법

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이동귀 외, 2009),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한 잠재계층의 출현이 지역별

로 다양화한 표본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나타난 문화적 성향 하

위집단의 진로발달 특성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 안정적인지 종단 추적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종단 연구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적응적인 직업진로 발달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되는 LC2 집단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직업진로

과정에 진입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들의

장기적인 진로발달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등

각 집단의 장기적인 진로발달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서 탐색적으로 접근했던 각 하

위집단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 하위집단이

사례 수에서 집단 간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

는데, LC3의 경우에는 그 사례 수가 44명으로

LC1의 307명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집단 간 차

이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

로 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소수 집단으로 나타난 LC3 집단이 안정적인

집단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LC3 집단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집단으로 확

인될 경우에는 집단 간의 차이를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새롭게 고려하여

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

경을 ‘집단주의적이고 유교적인 문화’로 전체

적이고 현상적으로 이해하였는데, 각 개인이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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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

구 대상자들의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

한 주관적 이해를 측정함으로써, 개인이 이해

하고 있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맥락의 관계

및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을 모두 살펴볼 수 있

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이라는 대상

의 관심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여대생의 문

화적 성향에 따른 하위집단을 알아보는 연구

를 진행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여대생뿐

만 아니라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문화적 성향과 진로발

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

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여대생

연구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남녀대학

생들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여대생 고유의 진로발달에

대해서도 실증적인 연구를 통한 타당화가 가

능할 것이다.

여성의 직업세계로의 진출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진로상담이 ‘남녀 모두

를 내담자로 하는,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경력 단계의’ 진로상담으로

발전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따라서

한국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 연구

에서도 ‘여성’이라는 내담자의 성별, ‘한국’이

라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와 관련된 개인의

특성 및 ‘고학력’이라는 내담자의 학력적 특성

을 세심하게 고려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

실이다. 여대생을 위한 진로상담 연구는 내담

자가 속한 특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

해를 토대로 하여 그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

안에 있는 내담자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누적시켜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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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Study of Career variables among Self-Construal

Latent Classes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Yang-Hee Kim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While young Korean women’s desire for social participation has shown an important progress, there is still 

significant gap in the area of economic opportunity. Female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growing up in 

the collective culture emphasizing the women’s subordinate position to men, tend to go through more 

conflicts in their career development. The study was intended to reveal latent classes for female university 

students(N=471) according to investigate naturally generated self-construal. Additionally, class differences in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ttitude towards multiple role planning, and job search 

behavior were examined. Three self-construal classes were identified. The significant class differences were 

found in all the career variables except involvement of attitude towards multiple role planning.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to consider differentiated career counseling approaches and interventions for 

self-construal classe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ey words : female university student, career counseling, cultural orientation(self-construal), latent cla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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